
 

 

 

 

 

PRESS RELEASE 배포일자: 21.02.10 

씨이랩, 수요예측 공모가 35,000원… 공모밴드 초과 결정 

▶1,412개 기관 참여, 경쟁률 1,371.4대 1…95.91%가 밴드 상단 이상 제시 

▶ 총 공모액 228억 원… 2월 15~16일 청약 후 24일 코스닥 입성 

 

[2021-02-10] 국내 유일 대용량 데이터 기반 AI 영상분석 기업 씨이랩(대표이사 이우영)이 

수요예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씨이랩은 2월 8일과 9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모가격을 희망 공모밴드(2만3,000원~3만1,000원) 상단을 초과한 3만5,000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공모금액은 228억 규모이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1,035억 원 

수준이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총 1,412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해 1,37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95.91% 이상이 공모밴드 상단 이상으로 가격을 제시했고 

확약비율도 12.97%에 육박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상장 주관사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대부분이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 가공, 분석 솔루션 및 플랫폼을 높이 평가했다”며 “향후 공공 및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AI 영상분석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프리미엄을 줬다”고 전했다. 

 

실제로 ‘엑스아이바(X-AIVA)’ 플랫폼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적용되며 기술력을 입증했고 국내 은행 

지점 분석 서비스, 유통 및 글로벌 프랜차이즈 매장 관리 등에 시범적용을 완료했다. NVIDIA의 

국내 유일 SW 우수파트너로서 제품 판매권을 확보해 ‘우유니’ 판매를 통한 매출 볼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6.8억 원)을 포함하여 총 235억 원이

며, 클라우드 기반 강화, 자체 AI GPU 센터 확대, 마케팅 강화 등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우영 대표이사는 “씨이랩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에 신뢰를 보내주시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

신 많은 투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상장 이후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AI 영상분석 시장 리더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씨이랩은 오는 2월 15일~16일 양일간 청약을 진행하고, 24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일반 투

자자들은 상장 주관사인 IBK투자증권을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씨이랩 주요 IPO 일정]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2020 년 12 월 21 일 

수요예측 2021 년 2 월 8 일 ~ 2 월 9 일 

청약 2021 년 2 월 15 일 ~ 2 월 16 일 

코스닥 상장 2021 년 2 월 24 일 (예정) 

공모주식 수 650,000 주 (신주 100%) 

최종 공모가격 35,000 원 

총 공모금액 228 억 원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8 억 원) 

상장예정주식수 2,956,642 주 

 


